
1.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기회입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과거에 경험했거나 지

금 지나가고 있다면 나눠봅시다.   
The battle for Jericho was a training process for Israel, teaching them to trust 

in God’s promise. Our Jericho is not an obstacle, but an opportunity for our 

faith to become real. Please share your story if you’ve experienced such 

training in the past or are going through right now. 

 

 

 

2.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을 13번 도는 것이었습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

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God’s way of destroying the Jericho wall was to go around it 13 times. The 

people of Israel had to humbly obey God’s guidance which didn’t make sense. 

What should you humbly obey now? 

 

 

 

3. 하나님은 단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

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게 하심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

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까?  
God was able to destroy Jericho at once, but he taught the people of Israel to 

be patient by making them go around the wall for seven days. How can you 

endure to the end and live with confidence that God will do it in his time? 

What do you need to put into practice?   

여호수아와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5) 
Faith Journey with Joshua (5) 

 

당신의 여리고 앞에서 섰을 때 
Standing before Your Jericho 

(여호수아 Joshua 6:1-27) 

 

 

1.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Overcome fear by trusting God. 

 

 

 

2. 하나님의 인도 따라 겸손히 순종하세요 
    Humbly obey God, following his guidance. 

 

 

 

3.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Be patient and don't give up 


